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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사 돌봄 이야기 

쉴라 다익스트라(Sheila Dykstra) 는 지난 가을 

고향이 약간 그리워지고 있었읍니다.  

나이제리아에서 세계 선교부의 서아프리카 지역 

교육 담당 고문으로 일하느라 거의 2 년간 가족들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축제일까지 

다가와 몹시 외롭기조차 했습니다. 

쉴라의 파트너 교회 중의 하나인 온타리오의 브리톤 

CRC 휄로우십 교회(Fellowship CRC in Brighton, 

Ontario)에서는 때때로 예배 시간중 

스카이프{Skype}를 통해 그녀와 연락을 취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쉴라에게 지난 가을 이러한 영상 전화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녀는 망향의 염에 

대해 나누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기도받았습니다.    

그리고나서, CRC 휄로우십 교회에서는 쉴라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귀국행 

비행기표 말입니다.  그것을 받았을 때 쉴라가 

얼만큼 기뻐했는지 상상이 가십니까? –평생 잊지 

못할 크리스마스 선물이었습니다! 

휴일은 멀리 해외에 나가있는 선교사들에게 

심적으로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내어 

돌봄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제안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편지를 쓰거나 이메일을 하거나 

영상 전화를 할 자원 봉사자 모임을 만든다. 

 돌봄 꾸러미를 준비하여 보낸다. 

 주일 학교 학생들 혹은 젬스/카뎃츠 

( GEMS/Cadets) 로부터 선교사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 현장 사역자를 방문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 기도 제목들을 나눈다. 

 예배 시간의 녹화를 보낸다. 

 지속적으로 기도한다.—가족, 영적 건강, 

원만한 관계, 안전, 사역 동역자들과 그들이 

머무는 나라를 위해.  

세계 선교의 근황을 알고 싶으세요? 

저희 전자 뉴스 레터인 이 프레이 (ePray)와 이 뉴스 (eNews) 는 세계 

선교부를 통해 하나님이 현재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프레이 (ePray)는 최근의 기도 제목과 찬양할 이유를 전달하기 위한 

주간 이 메일이며, 이 뉴스(eNews)는 “현장”으로부터의 이야기 두 

가지씩을 실은 월간 뉴스 레터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www.crwm.org/membership 으로 가 보십시요. 

 

준비! 착수! 축하합시다! 

가을 선교 강조 행사를 위한 아이디어를 찾고 계십니까?   

세계 선교부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www.crwm.org/missionsemphasis 를 

찾아 주십시요. 

  효과적인 선교 강조 행사를 위한 절차 

  대화식의 온 가족을 위한 선교 활동 안내서  

  아이티(Haiti), 나이제리아(Nigeria), 일본과 다른 

여러 지역의 선교사역을 보여주는 다운 로드 

가능한  헌금시간 길이의 비데오 

 호칭 기도 깃발 세트 

 10 가지 최고 상위 선교 툴킷  

 온라인 작정헌금 안내 crwm.org/project 

October 2011 

국제 기도의 날 

지금도 세계 각 곳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억압을 당하고 매를 

맞고 구치되며 죽음까지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 해는 11월 

13일을 핍박받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들을 핍박하는 나라와 그나라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2011년 11월 13일,목회자와 예배 인도자들이 예배 시간중 핍박받는 

교회들을 기억하도록 권하길 바랍니다.  무료로 기도서와 소그룹 자료, 

예배 자료등을 www.idop.org 에서 제공합니다. 

 

http://www.crwm.org/membership
http://www.crwm.org/missionsemphasis
http://www.idop.org/


 

 
 
 
    
       
  
 

 
 
 

 
 
 
 

 
 
 

 
 
 
 

 
 

Ronald & Jungah Chu (주인석, 정아) 

한미 노회와 남 가주 한인 교회을 위한 Regional Missions Mobilizer 

581 Black Walnut Way 
La Habra, CA  90631 
rchu@crcnapartners.org 
714.290.3468 

기도로 하는 봉사 

 근래  북미주 기도단이 멕시코의 과달라하라(Guadalajara, 

Mexico)와 멕시코 시티(Mexico City)에 다녀 온 일은 

그곳에서 섬기는 선교사들과 그 지역 파트너들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 기도단은 CRC 세계 선교부와 국제 

기도 선교(Prayer Missions International 와의 연합 

행사로서 카나다와 미국에서부터 사역지로 기도로 

봉사하기 위해 파견되었습니다.    

이 두곳에서 기도단은 정부 기관 건물등의 도시의 중요한 

장소를 찾아 기도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 목회자, 

교인들과 만나 함께 먹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세례에도 

참석하였습니다. 

―연수가 오래된 선교사로서 보다 큰 진전은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한것인 줄 안다.‖ 고 웨인과 샌디 디영(Wayne 

& Sandy De Young)  과달라하라 선교사는 말합니다.  

―눈에 띄는 기도의 결과가 기도단의 방문후 몇 주 아니면 몇 

달 후에 나타난다.  아주 단순한 일-기도-했을 뿐이데 

말이다.‖ 

다가오는 아이티 Haiti)와 나이제리아(Nigeria) 기도사역 

선교여행에 관해 알고 싶으신 분은 www.crwm.org/serve 

혹은 www.prayermissions.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화평을 찾아 

이번 여름 이스라엘과 요르단 강 서안 지구로 5주간 다녀온 

소망단(Hope Equals Team)의 체험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화평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길을 걷기‖였을 것입니다.  

7월 19일부터 8월 20일까지 9명의 단원이 마리아노 

아빌라(Mariano Avila) 단장의 지휘아래 성지의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장소들을 다녀 

왔습니다.  

―이번 여행의 가장 큰 유익은 무폭력을 지지하는 그리스도인 

사회의 존재를 깨달은 것입니다.   절실히 필요한 땅에서 급격히 

사라지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라고 아빌라 단장은 말합니다.    

1948년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인구의 약 25%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은 1%에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과  아랍 이슬람교도와의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은 문화적 완충 지대를 형성합니다.  이 소수의 평화 

중재인을 어떻게 도와 줄 수 있는지 알기 위해 소망단(Hope 

Equals)은 루터교 단체인 디야(Diyar)에게 3주간의 여행을 

주도해 줄 것을, 그리고 나머지를 그리스도 중심의 단체인 

성지신용(Holy Land Trust)에게 부탁했습니다.   

디야(Diyar)는 베들레헴에서 세째로 큰 사립 고용 단체이며 

팔레스타인 인들이 어떤 신조와 배경을 소유할 지라도 자유롭게 

평화를 도모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 주고 있습니다.     성지 

신용(Holy Land Trust)은 팔레스타인 인, 이스라엘인, 

국제인들에게 무폭력 저항을 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지 신용(Holy Land Trust)을 통해 소망단(Hope 

Equals)은 타브라(Thabra)에 이슬람교도 가족을 위해 집을 

지었고, 이 과정에서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적잖이 오해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히쉬(Dhehishe) 난민 수용소 와  극도의 차가 나는 푸르른 

기붓츠 레위 (Kibutz Levi)를 방문하며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에 관한 견지도 생겼습니다.  

성지에 평화를 가져 오는 것은 아메리칸도 카나다인도 아니고 

화평을 위해 길을 닦는 것도 그들의 몫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길을 내셨고 팔레스타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과 이슬람교도들에게 그 길을 함께 

가자고 하고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북미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지지하는데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단원 존 디브라인 (Jon DeBruyn)과 마을 소년 칼리토 (Carlito)가 교회 

설 땅에 손 대고 기도하다.  

 

mailto:rchu@crcnapartners.org
http://www.crwm.org/serve
http://www.prayermissions.org/

